
  일찍 피는 꽃들이 더 힘들다.

3월초가 이렇게 따뜻한 적이 있었던가 싶은 올해다. 

학교의 3월은 참으로 서늘하고 춥고 바쁘다. 

마음은 빠쁜데 몸은 추우니 서럽기까지 하다. 

특히 옳긴 학교의 3월이라면 더 그렇다. 

낯설고 무언가 조바심나고 잘 모르겠고 게다가 이유가 있건 없건 조금은 억울하기

도 한 게 옮긴 새 학교에서의 3월이다. 

올해는 옮긴 학교에서의 2년차이고 업무도 작년보다는 적어졌고 한 번 해본 일이라 

마음이 편한데다가 날씨마저 좋으니 무언가 선물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봄이 오고 겨울이 물러날 리가 없다. 지금까지의 경험상...

아니나 다를까 내일 꽃샘추위가 온단다. 

오늘부터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바람도 불고 기온이 급속 하강하고 있는 중...

이런 때는 기상청 예보가 너무 잘 맞아 안타깝기도 하다.

어제는 미리 온 봄을 느끼고 싶어 굳이 산책을 나갔었다. 

미리 핀 영춘화와 매화류, 벚꽃류들이 수줍게 그러나 이쁘게 핀 것에 감동을 했다. 

아무리 사진을 찍어대도 그 이쁨을 다 담기는 어렵다. 

그 이쁨에 일찍 피는 수고에 찬사를 보내면서도 내일부터 온다는 추위가 걱정되었

다. 

일찍 피는 부지런한 꽃들이 더 힘들고 더 많이 견디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꽃

도 사람이랑 비슷한 삶인 듯 했다. 

먼저 해보고 앞서나가고 새로운 것에서 오는 어려움은 분명 있다. 

성공했을 때의 짜릿함과 자신감도  물론 있지만... 

아마도 먼저 피는 꽃들도 그러리라 싶다. 

날씨도 춥고 물도 모자라고 꽃을 피우기에는 주변 환경이 아직 열악한데 꽃을 기다

리는 우리의 마음을 아는 듯 그리고 주변을 잘 살펴보는 사람들에게만 그 소식을 

살며시 전해주는 듯 수줍게 먼저 피는 꽃들이 있다. 

내일 많이 춥지 않기를 그래서 먼저 피느라 수고한 꽃들이 절망감을 느끼지 않기를 

개화를 준비하는 다른 꽃들이 움츠려 들지 않도록 기도해본다.

난방비 폭탄의 후폭풍은 학교에도 적용되어 가뜩이나 추운 학교가 더 춥고 금요일 

오후부터 사람의 움직임이 없었으므로 월요일 오전에는 그 추위가 제일 심하다. 

교사 생활 중 겨울옷 정리는 항상 4월말이었다. 

그 이전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기를 반복한 경험이 다수 있다. 

비공식적이지만 내복을 가장 먼저 입고 가장 늦게 벗는 직종이 교직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넣어두었던 옷이라도 꺼내 입겠지만 먼저 핀 꽃은 추위를 피할 방법이 없

다. 

그래서 꽃샘추위는 밉기만 하다. 제발 살살 지나가다오.  


